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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,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세종선수단 격려
-세종선수단, 개회식서 행정수도 완성 메시지 알려…김현미

의회운영위원장·윤성규 의원도 동행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11일 제주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

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을 격려했다.

이날 개회식에는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과 윤성규 의원도 함께했다.

개회식 입장 행렬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‘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’, ‘대통

령 세종집무실, 국회세종의사당 건립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고 입

장해 눈길을 끌었다.

선수단은 경기장을 행진하며 ‘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’이라는

문구가 새겨진 전광판 아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전국에 알렸다.

안 의장은 "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와 임원, 관계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

세종선수단이 이렇게 당당하게 행정수도 완성의 뜻을 함께 알려주셔서 뭉

클했다"며 "훈련에 매진하시는 와중에도 세종을 대표해 이런 뜻깊은 메시

지를 전해주신 선수단께 깊이 감사드린다"고 말했다.



이어 "장애의 유무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려 기량을 겨루는 이 자리처

럼, 행정수도 완성도 어느 한 지역만의 몫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힘을 모

아야 이룰 수 있는 일"이라며 "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제

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안 의장은 세종선수단 선수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"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

마음껏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란다"고 응원했다.

세종시에서는 선수단 160명이 게이트볼, 골프, 배드민턴, 유도, 육상, 탁구

등 15개 종목에 출전한다.

한편,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이번 달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

열리며, 역대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대회다.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

전에 앞서 장애인체전이 먼저 개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. 장애인 체

육을 행사의 부속이 아닌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개최 순서를 변경한 것

이다.


